
추도예배

믿음의 선조들의 길을 바라봅시다
(히 11: 1 – 2)

우리는 오늘 ○○○님을 추모하며, 함께 천국에서 만날 날을 기다리면서 
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. 추도예배는 돌아가신 분을 기리는 것이라기보다는 현재 
이 땅에 남아있는 우리들이 믿음 안에서 다시 만날 날을 바라보면서 천국을 기다
리는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나
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면서 서로 위로하고, 
천국의 소망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.

오늘 말씀에는 믿음을 따라서 산 선조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
으로 계속해서 살아갈 것을 당부하고 있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. 유대인들은 
역사를 기록하고, 조상들의 일들을 기록했는데, 그 기록한 목적이 우리와는 달랐
습니다. 우리는 조상들의 일을 기록하면 우리의 조상들은 훌륭하게 기록하고, 상
대편에 있는 조상은 폄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.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그만큼 위
대한 분의 후손이라고 자위하며 당당하게 살아가기 위한 것이 바로 조상들의 일을 
반추하는 것입니다. 때문에 김삿갓으로 유명한 김병연은 반란군에 대해서 타도하
는 글을 잘 지어서 과거에 급제했지만, 그 반란군이 자기 조상이라는 사실을 알고 
조상을 욕한 자가 하늘을 볼 수 없다고 해서 삿갓을 쓰고 유랑한 이야기는 너무 
유명합니다.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. 그들은 조상보다 더욱 
중요한 것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었습니다. 때문에 조상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
지 않게 살았다면 그것에 대해서 어떤 미화도 없이 그것을 그대로 기록했습니다. 
그리고 그렇게 조상을 비판했어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비판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
을 부끄러워하지도 않았습니다. 때문에 그들이 조상의 이야기를 쓴 이유는 후손들
이 믿음대로 살지 않은 조상들의 삶은 버리고, 믿음대로 산 조상들의 삶을 본받기 
위해서입니다.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.

우리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신 ○○○의 추도예배를 드리고 
있습니다. 그 분의 삶은 우리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신 삶이었습니다. 항상 하나
님을 바라보고,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, 또한 자손들과 지인들에게 하나
님의 말씀을 전하며 그 거룩하심을 드러내신 삶이었습니다. 그렇게 믿음의 삶을 
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. 또한 그 믿음을 떠올리기만 
하는 것이 아니라, 우리의 삶이 또한 그 보여주신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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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갔던 고인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고,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하
여 우리의 주변의 지인들이, 또한 우리의 자손들이 또한 이와 같이 믿음의 조상으
로 떠올릴 수 있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. 그렇게 해서 오늘 말씀인 히브리서 11
장의 믿음의 조상으로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.

우리에게도 역시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기에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었습
니다.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도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로 다짐하며, 그 믿음
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서 믿음의 가문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
다. 비록 조상이더라도 믿음 없이,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후손들의 얼굴을 더럽히
는 못난 조상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.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더욱 헌신하기
로 다짐하며, 더욱 믿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살리며,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, 
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만날 날을 사모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
바랍니다.


